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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and job stress of nurses. Method: Data was collected from convenient 
sample of 265 nurses who work for a university hospital in a city. The Questionnaire 
measured the level of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and job stress of nurse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Result: The mean score of 
emotional intelligence was 3.41(±.37), self-efficacy was 3.27(±.45) and job stress was 
3.35(±.65).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n self-efficacy according to age, marital 
status and education level.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n job stress according 
to age, working unit. It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fficacy. The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fficacy were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with job stress. The emotional intelligence explained 24.8% of 
self-efficacy and 1.9% of job stress and self-efficacy explained 2.7% of job stress. And 
the self-efficacy was showed a mediate variable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job 
stress. Conclusion: To decrease job stress, nursing managers ought to develop the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fficacy of nurses, reinforce as a mediating role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job stres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개인이나 조직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감성지능(Lee & Jee, 2007)은 긍

정적 감정 성향으로 자기 자신은 물론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감

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자신의 감성을 활용하고 조절할 줄 아

는 능력을 말한다(Wong & Law, 2002). Shin(2006)에 의하면 감

성지능은 자신의 정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기표현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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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타인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긍정적으로 맺는데 필요한 능력

이라고 하였으며, 감성지능의 변화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침

을 지적하였다. 또한 감성지능은 좌절상황에서도 개인을 동기화

시키고 자신을 지켜낼 수 있게 하며 충동의 통제와 지연에 대한 

긍정적 수용태도를 가능하게 한다(Lee & Jee, 2007). Han(2005)

은 긍정적 감성 성향이 높은 개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창조적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나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낮았다고 

하였다. 감성지능은 기분상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합리적인 사

고를 억누르지 않게 하면서 타인에 대해 공감할 수 있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능력이다(Lee & Jee, 2007).

자기효능감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말하며 인간의 

내적소인으로(Chung & Doh, 2002),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이 높

을수록 간호전문직 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자기효능감이 증진되면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여 개인

과 조직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어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를 완

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Ko & Kang, 2006). 또한 

Bandura는 자기효능감을 목표 달성하는데 필요한 행동적, 인지

적, 정서적 자원을 선택적으로 동원하여 특정 수행을 실시하고 

조직화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 혹은 믿음으로 정의하였다

(Shin, 2006에 인용됨). Gist와 Mitchell(1992)은 자기효능감 수준

이 높은 사람들은 직무에 효과적인 대처를 하고 수행하며 목표

를 위해 단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특정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에 대

한 개인적 믿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행동의 결정요소로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은 간

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

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들의 관계를 규명하는 실증적 연

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급변하는 의료 환경의 변화와 병원 간의 치열한 경쟁과 

함께 환자들을 가장 최일선에서 접하고 있는 간호사는 그 직무

특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에 더 노출되어 있다(Ko & Kang, 

2006). 이처럼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간호사들은 양질의 간

호업무를 제공하는데 있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 Bong, So와 You(2009)는 직무스트레스는 간호업무 수

행능력을 신속히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부

적응을 초래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직무만족을 저해하는 중요한 장애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Ko와 

Kang(2006)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직무스트레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파악하

여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더 나아가 간호사들이 현재 자기가 하

고 있는 일에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여 개인의 성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개인적 특성, 사회적지지, 직무특성, 개인의 건강상태, 작

업환경, 조직특성 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의 유발요인으로 인구학

적 특성과 직무특성을 다루었다(Ko & Kang,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들이 지각하는 감성지능이 자기

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및 자기효능감의 매개효

과를 규명하여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간호사 

직무의 효율성과 병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적자원 

관리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의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과 직무스

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감성지능, 자기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자기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감성지능, 자기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

한다.

∙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감성지능, 자기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고,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

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자료 수집 방법 및 기간

본 연구의 대상은 지방 소재의 일 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연구자가 간호부를 방문하

여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으며, 간호부 소

속의 학술위원회와 각 병동 수간호사들에게 다시 연구목적을 설

명하고 각 병동의 간호사들의 동의를 구한 후 설문지 300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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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하였다. 동의를 한 경우라도 설문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고 

연구 설문에 응답 중 동의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경우 중단할 

수 있으며, 응답 내용은 연구 자료로서만 사용할 것과 각 병동 

및 개인의 응답 내용이 공개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16개 

병동 및 1개의 외래병동별로 최대 25 부에서 최소 6 부까지의 

설문지가 수집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9년 3월 30일부터 

2009년 4월 20일까지였고 총 27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들 중 응

답내용이 불성실한 5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265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3. 연구 도구

1)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자기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성을 잘 이해하고 자신

의 감성을 활용할 줄 알며 자신의 감성을 잘 조정할 줄 아는 능

력이며(Lim, 2004), 본 연구에서는 Wong과 Law(2002)가 개발한 

감성지능 측정도구를 Lim(2004)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얻은 

점수를 말한다. 이 도구는 4가지의 하위영역으로 자신의 감성이

해 4문항, 타인의 감성이해 4문항, 감성의 활용 4문항, 감성의 

조절 4문항 등 총 16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로, 점

수가 높을수록 감정지능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im(2004)의 

연구에서 자신의 감성이해, 타인의 감성이해, 감성의 활용, 감성

의 조절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86, .85, .81, .91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80, .80, .79, 

.84 이었다.

2)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개인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말하며

(Kim, 2002), 본 연구에서는 Lee, Schwarzer와 Jerusalem(1994)

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Kim(2002)이 번안하여 이용한 도

구를 사용하여 얻은 점수를 말한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

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2002)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88 이었다.

3)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는 직장에서 상사, 동료, 하급자로부터 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말하며(Ahn, 1999). 본 

연구에서는 Parker와 Decotiis(1983)가 개발한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Kim(2008)이 번안하여 이용한 도구를 사용하여 

얻은 점수를 말한다. 이 도구는 3가지의 하위영역으로 심리적 

긴장감 6문항, 직무불안정 4문항, 과도한 업무 3문항 등 총 13

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

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2008)의 연구에서 심리적 

긴장감, 직무불안정, 과도한 업무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0, .58, .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82, .82, .65 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감성

지능, 자기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 최

소값, 최대값을 구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자기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시행하였다.

∙ 감성지능, 자기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및 자

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Table 1>, 연령은 

22-29세가 123명(46.4%), 결혼유무는 미혼이 156명(58.9%)으로 

기혼 109명(41.1%)보다 더 많았다. 교육정도는 전문대학 졸업과 

대학교 졸업이 각각 168명(63.4%), 87명(32.8%)이었고, 대학원 

졸업 이상이 10명(3.8%)이었다. 월평균 소득은 200-300만원 미

만이 158명(59.6%)으로 가장 높았고, 근무기간은 5-10년 미만이 

83명(31.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부서는 일반병동이 166명

(62.6%), 특수병동이 84명(31.7%)이었으며 외래병동이 15명

(5.7%)이었다.

2. 감성지능, 자기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의 정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감성지능, 자기효능감 및 직무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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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and job stress of the subjects                                        (N=265)

Variables Minimum Maximum Mean SD

Emotional intelligence 2.13 4.38 3.41 0.37

  Self emotion appraisal 2.00 5.00 3.63 0.51

  Other's emotion appraisal 1.75 5.00 3.47 0.57

  Use of emotion 1.75 5.00 3.39 0.56

  Regulation of emotion 1.00 4.75 3.13 0.62

Self-efficacy 1.00 4.30 3.27 0.45

Job stress 1.86 5.00 3.35 0.65

  Psychological tension 1.40 5.00 3.67 0.68

  Job insecurity 1.33 5.00 3.30 0.77

  Work overload 1.00 5.00 3.08 0.8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s     (N=265)

Variables Categories n %

Age 22-29
30-39 
40-49

123
118
 21

46.4
44.5
 7.9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109
156

41.1
58.9

Education level college
university
over graduate school

168
 87
 10

63.4
32.8
 3.8

Income monthly
(won)

1,000,000≤-<2,000,000
2,000,000≤-<3,000,000
3,000,000≤-<4,000,000
≥4,000,000

 74
158
 25
 8

27.9
59.6
 9.4
 3.0

Career length
(years)

<1 
1≤-<3
3≤-<5
5≤-<10
≥10

 24
 57
 35
 83
 66

 9.1
21.5
13.2
31.3
24.9

Working unit
General
Special
Outpatient

166
 84
 15

62.6
31.7
 5.7

General: MED, GS, OS, NS, OBGY, PED
Special: MICU, SICU, NICU, ER, OR, RR, AKR

스 정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감성지능 정도는 

3.41±.37점이며 영역별로 살펴보면, 자신의 감성이해가 3.63± 

.51점, 타인의 감성이해가 3.47±.57점, 감성의 활용이 3.39±.56

점, 그리고 감성의 조절이 3.13±.62점 순이었다. 간호사가 지각

한 자기효능감 정도는 3.27±.45점이었으며, 직무스트레스는 

3.35±.65점으로 심리적 긴장감이 3.67±.68점, 직무 불안정이 

3.30±.77점, 과도한 업무가 3.08±.85점이었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자기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자기효능감 및 직무

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감성

지능은 일반적 특성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연령(F=3.580, p=.014), 

결혼유무(t=4.461, p=.032), 학력(F=3.473, p=.017)에서 차이가 

있었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cheffe' 검정한 

결과, 연령은 40-49세가 다른 연령보다 더 높은 것으로, 학력은 

대학원 졸이 전문대졸 이상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는 연령(F=4.784, 

p=.003)에서, 근무부서(F=7.001, p=.001)에서 차이가 있었다. 집

단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cheffe' 검정한 결과, 연령

은 22-29세가 다른 연령보다 높은 것으로, 근무부서는 일반병동

이 외래병동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감성지능, 자기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감성지능, 자기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 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감성지능은 자기효능감

과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r=.498, p=.000), 감성지능

은 직무스트레스와 역상관관계이었으며(r=-.137, p=.026), 자기효능

감과 직무스트레스도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165, p=.007).

5.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과 자

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 감성지능이 자기

효능감을 설명하는 정도는 24.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86.717, p=.000). 감성지능이 직무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정도는 

1.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021, p=.026). 자기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정도는 2.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7.329, p=.007).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감성지능과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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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and job stress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65)

Variables Categories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Job stress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 22-29a
30-39b
40-49c

3.36±.38
3.43±.38
3.50±.32

1.350 .259
3.21±.47
3.31±.42
3.43±.41

3.580
a<c

.014
3.46±.64
3.24±.65
3.18±.48

4.784
c<a

.003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3.45±.33
3.37±.40

2.825 .094
3.34±.40
3.22±.48

4.461 .032
3.28±.61
3.39±.67

1.877 .172

Education 
level

Collegea

Universityb

Over graduate schoolc

3.39±.36
3.40±.41
3.59±.29

1.224 .301
3.21±.46
3.33±.44
3.56±.33

3.473
a<c

.017
3.41±.66
3.27±.63
3.14±.53

2.510 .059

Income
monthty
(won)

1,000,000≤-<2,000,000
2,000,000≤-<3,000,000
3,000,000≤-<4,000,000,
≥4,000,000

3.38±.37
3.41±.39
3.47±.30
3.45±.36

0.458 .702

3.24±.40
3.26±.49
3.42±.39
3.34±.38

1.124 .340

3.36±.69
3.39±.63
3.07±.64
3.22±.59

1.895 .131

Career
length
(year)

<1 
1≤-<3
3≤-<5
5≤-<10
≥10

3.41±.37
3.39±.35
3.33±.42
3.41±.39
3.46±.35

0.700 .593

3.12±.56
3.25±.39
3.17±.56
3.30±.43
3.36±.42

1.766 .136

3.44±.65
3.51±.68
3.41±.70
3.29±.63
3.21±.58

2.021 .092

Working
unit

Generala

Specialb

Outpatientc

3.40±.37
3.41±.39
3.45±.29

0.166 .847
3.27±.47
3.26±.44
3.34±.35

0.193 .824
3.45±.62
3.20±.66
2.99±.66

7.001
c<a

.001

<Table 4> Correlations of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and job stress                                        (N=265)

Emotional intelligence SE Job stress

Total SEA OEA UOE ROE SE Total PT JI WO

EI(total) 1.000

SEA  .683** 1.000

OEA  .594**  .331** 1.000

UOE  .693**  .294**  .160** 1.000

ROE  .678**  .252**  .095  .381** 1.000

SE  .498**  .327**  .197**  .490**  .309** 1.000

JS(total) -.137* -.208** -.024 -.110 -.037 -.165** 1.000

PT -.092 -.159**  .052 -.106 -.043 -.143*  .856** 1.000

JI -.217** -.193** -.147* -.168** -.077 -.256**  .849**  .666** 1.000

WO -.043 -.173**  .036 -.014  .020 -.031  .830**  .552**  .502** 1.000

* p<.05, ** p<.01
EI: emotional intelligence, SEA: self emotion appraisal, OEA: other's emotion appraisal, 
UOE: use of emotion, ROE: regulation of emotion, SE: self-efficacy, 
JS: job stress, PT: psychological tension, JI: job insecurity, WO: work overload

<Table 5>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n job stress

Dependent

Independent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elf-efficacy Job stress Job stress Job stress

Emotional intelligence   .498** -.137* -.073

Self-efficacy -.165** -.129*

R2(Adjust R2)
F
p

  .248(.245)
86.717
  .000

 .019(.015)
5.021
 .026

 .027(.024)
7.359
 .007

 .031(.024)
4.219
 .016

* p< 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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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감을 동시 투입한 결과는 직무스트레스 변이의 3.1%를 설명

하고 있다(F=4.219, p=.016). Baron와 Kenny(1986)는 매개효과

를 완전매개와 부분매개로 구분하고 각 매개효과가 성립되기 위

해서는 충족되어야 하는 네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즉 (1) 

독립변수는 매개변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고, (2) 독립

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며, (3) 매개변수

는 종속변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쳐야한다. (4) 매개변수를 포

함한 회귀방정식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은 조건

(2)의 경우보다 적거나 전혀 없어야 한다. 감소한 경우는 부분매

개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전혀 없는 경우는 완전매개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첫째, Step 1에서 감성지능은 자기효능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β=.498, p<0.01)에서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회귀분석 조건 (1)이 충족되었다. 둘

째, Step 2에서 감성지능은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β=-.137, p<0.05)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매개회귀분석 조건 (2)가 충족되었다. 셋째, Step 3에서 자

기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β

=-.165, p<0.01)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

개회귀분석 조건(3) 또한 충족되었다. 마지막으로 Step 4에서 직

무스트레스에 대한 감성지능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으므로 조건 

(4)도 충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감성지능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간호사가 지각한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과 직무스

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

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의 감성지능 정도는 3.41점으로 서울

소재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Joung과 Kim(2006)의 

연구에서 3.18점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정지

능의 하위영역 각각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간호사 

대상의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지만, 21개의 기업 및 기타 

조직의 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Hwang(2007)의 연구결과보다 낮

았다. 다시 말해, 감성지능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간호사가 지방

의 대학병원 간호사보다 더 낮았고 일반 조직원의 감성지능이 

간호사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으나 이들 근거할 수 있는 계속

적인 연구가 있어야 한다.

감성지능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자신의 감성

이해’ 3.63점, ‘타인의 감성이해’ 3.47점, ‘감성의 활용’ 3.39점, 

‘감성의 조절’ 3.13점이었고, Hwang(2007)의 연구에서도 ‘자신의 

감성이해’ 3.78점, ‘타인의 감성이해’ 3.69점, ‘감성의 활용’ 3.66

점, ‘감성의 조절’ 3.41점의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하위영역 

순위와 일치하였다. ‘자신의 감성이해’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타인의 감성이해’의 순위임을 볼 때, 본 연구대상의 간호사는 감

성지능의 하위영역 중에서도 스트레스를 인식하거나 대처하는데 

효과적인 자신의 감성이해가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자기효능감 정도는 3.27점으로 중소병원 간호

사를 대상으로 한 Kim(2005)의 3.13점(5점 환산)과 대기업 사원

을 대상으로 한 Han(2003)의 3.19점 보다는 높지만, 전국의 간

호사 1966명을 대상으로 한 Ko(2006)의 3.57점, 700병상 이상의 

지방 소재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과 

Park(2008)의 3.75점, 광역시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Bong, So와 You(2009)의 3.54점(5점 환산)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들이 근무하는 병원의 위치 및 

규모를 보았을 때,  간호사들의 자기효능감이 서울소재 종합병

원 > 지방소재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 지방소재 중소병원의 

순으로 더 낮았다는 Kim과 Park(2008), Kim(200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3.35

점으로 서울시내 종합병원과 대구 시내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Chung과 Doh(2002)의 3.87점, 

Bong, So와 You(2009)의 3.60점(5점 환산)과 비교할 때, 본 연

구결과가 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 소재 종합병

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o와 Kang(2006)의 3.11점보다는 

높았다. 이는 자료수집 대상자가 서울, 경기지역, 지방 등 각기 

다른 환경의 병원규모와 조직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차이로 

해석할 수 있으며, Chung과 Doh(2002), Ko와 Kang(2006)은 서

울소재 종합병원 < 지방소재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 지방소재 

중소병원의 순으로 간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가 더 높았다고 하

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간호사의 감성지능에 대하여 직접적인 비

교를 할 수 있는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간호사의 감성

(emotion)에 대해 다루었다는 측면에서 임상간호사의 일반적 특

성별 정서노동(emotional labor)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보고한 Park(2008)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많을수록, 미혼자보다는 기혼자가,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 결혼상태, 교육정도, 

임상경력, 급여수준, 교대근무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전문직 자

아개념과 자기 효능감, 직무만족의 세 가지 연구변수 모두가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Ko와 Kang(2006), Lee(2008)

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축적된 업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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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기혼자로서의 가족에 대한 책임의식, 고학력에 따른 증가된 

전문지식이 보다 더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연령, 근무부서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연령 22

세-29세의 집단이 직무스트레스 3.46점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25세 이하와 26세-30세의 두 집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직무스

트레스가 가장 높다고 보고한 Ko와 Kang(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경험이 부족한 20대 간호사에 대한 직무스트레

스 관리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결과라 하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

도 특수병동이 외래병동보다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선행연구(Choi, 1998 ; Kim, 2001)와는 달리 일반병동이 

특수병동보다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hoi(1998)의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가 일반병동 간호사보다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더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하였고, 

Kim(2001)의 연구에서는 암병동 간호사가 일반병동 간호사보다 

직무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가 

선행연구에 언급한 특수병동이 일반병동, 외래, 행정부서보다 직

무스트레스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지만, 각각 병동

별로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한 결과 특수병동에 소속된 각 

병동이 대체적으로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직무스트레스 관리에 있어 특수부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순상관관계(r=.498)로 나타났는데, 중학생을 대상으

로 한 Cha(2002)의 연구에서도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 간의 순

상관관계(r=.330)를 보여주어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결과를 지지하였다.

감성지능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

한 역상관관계(r=-.137)로 나타났는데 정신지체 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Cho(2008)의 연구에서도 감성지능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역상관관계(r=-.237)를 보여주어 감정지능이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

의한 역상관관계(r=-.165)로 나타났는데 일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Go와 Kang(2007), Bong, So와 You(2009)의 연구에서도 자

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역상관관계(r=-.240)를 보여주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결과를 지지

하였다.

마지막으로 감성지능은 자기효능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β=.498, p<0.01)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간호사의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회귀분석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앞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Cha(2002)의 연

구에서도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 간의 순상관관계(r=.330)를 보

여주어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결과와 일맥

상통한다 할 수 있다. 감성지능은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통계적

으로 유의한 수준(β=-.137, p<0.05)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You 

(2009)의 연구에서 감성지능의 네 가지 하위영역인 자기인식, 자

기조절, 사회인식, 관계조절이 직무스트레스의 세 가지 하위영역

인 역할요인, 대인관계요인, 조직요인에 미치는 12개의 각각 영

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9개가 영향관계가 있다는 결과와 비교하

여 볼 때 어느 정도 감정지능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아

진다는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다.

자기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β=-.165, p<0.01)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일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Go와 Kang(2007)의 연

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β=-.165, p<0.01)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결과

를 지지한다.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을 동시에 투입한 상황에서

는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감성지능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으므로 

Baron와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하는 네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감

성지능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의 

매개를 통해서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감성지

능과 자기효능감을 함께 높여야만 한다. 병원 조직에서 관계자

는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을 

강화시켜 긍정적 자아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

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감성지능과 직무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완전매개효과에 대한 실

증적 증거를 토대로 감성지능 이론에 관한 후속 연구가 계속되

어야 한다.

결    론

본 연구는 간호사가 지각하는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과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 정

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연구 대상

은 지방 소재의 대학병원 간호사 265명으로서 연구기간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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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월 30일부터 2009년 4월 20일까지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

차,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감성지능 정도는 3.41±.37점으로 영역별로 살펴보면, 자신의 

감성이해가 3.63±.51점, 타인의 감성이해가 3.47±.57점, 감

성의 활용이 3.39±.56점, 그리고 감성의 조절이 3.13±.62점 

순이었다. 간호사가 지각한 자기효능감 정도는 3.27±.45점이

었으며, 직무스트레스는 3.35±.65점으로 심리적 긴장감이 

3.67±.68점, 직무 불안정이 3.30±.77점, 과도한 업무가 

3.08±.85점이었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자기효능감은 연령, 결혼유무, 교육수준에

서, 직무스트레스는 연령, 근무부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 직무스트레스는 감성지능(r=-.137, p=.026), 자기효능감(r=-.165, 

p=.007)과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어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감성지능(r=.498, p=.000)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 감성지능은 자기효능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β

=.498, p<0.01)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성지능은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β

=-.137, p<0.05)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β=-.165, p<0.01)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을 동시에 투입한 상황에서는 직무스트

레스에 대한 감성지능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으므로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충족되

어야 하는 네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감성지

능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이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직무스트

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전략

을 수립하여 조직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직무스트레스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

져야 하며,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개발 

적용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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